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‘제6기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’ 발족

- 시민 참여형 생활·산업환경 전자파 안전진단·소통 추진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KCA에서 수행하는 

전자파 측정업무를 국민 참여형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‘제6기 

전자파 시민참여단(이하 ’시민참여단‘)‘을 4월 7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

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□ 시민참여단은 전자파 인체영향 전문가, 시민단체, 일반시민 등 9명을

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,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위원은  지난 

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KCA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

으로 공개모집하여  ICT 분야 컨설턴트, 직업상담사, 자영업자 등 

다양한 분야의 국민 6명으로 선정하였다.

□ 이번에 발족한 시민참여단은 올해말까지 KCA에서 수행하는    

생활·산업환경 전자파 측정 대상 선정, 측정 결과 확인·검증과 더불어

전자파 측정현장에 참여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  

수행하게 된다.

□ KCA는 국민 체감형 정보제공을 위해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

있는 5G 기반 무선 환경의 전자파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국민이 

직접 전자파를 측정‧확인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를

확대‧시행할 예정이다.

방송통신전파로 디지털 경제·사회를 실현하는 진흥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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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시민참여단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의견을 

전자파에 대한 국민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심 서비스에

적극 반영 하겠다” 면서 “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

시민참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당부한다.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KCA 전자파 시민참여단은 지난 2018년

처음 출범하여,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, 소형 측정기 대여 

서비스 등 전자파 안심 서비스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

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
